
김승연 한화회장 징역 9년 구형…
병상에 누운 채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 4월15일 선고공판 열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61) 한

화그룹 회장이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2개월여 만인 4월1일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

정에서 김승연 회장 등 16명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호흡기 호스를 꽂고 담요를 목까지

덮은 채 간이침대에 누워 법정에 나온

김승연 회장은 특별한 움직임 없이 공

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15분 정도 증거조사 절차만 마

친 뒤 퇴정토록 했다. 검찰 및 변호인과 협의에 따라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시간30분 동안의 논고에서 “피해액 규모, 회복 여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며 “기업 범죄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연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등에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

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서울

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공판은 4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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